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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거나 말거나, 시장은 교육에서도 빛을 발한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위스콘신 주지사

의 저택에 울려 퍼질 예정이다. 주지사 당선자이자 전 국정감사장 토니 에버스는 교육 

선택권의 확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기간 동안 그는 교육 선택제

를 중단하고 점점 확대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

당 주 입법부가 에버스의 계획을 저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스콘신 

지역의 공립학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교 선택권의 확산을 막기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처럼 보인다. 

 

교원 노조와의 긴말한 유착과 더불어, 에버스의 주장은 교육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

지 않는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 규제를 유일한 해답으

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개입에 찬성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교육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교육 선택이 인기가 있고,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사

회에서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우리의 연구는 밀워키에 있는 가정들이 학교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직접 투표

하는지 평가했다. 이는 수학 실력과 안전성 평가를 포함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요

인과 학교 선택의 변화가 밀워키의 공립 및 사립 교육 분야에서 학교를 폐교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밀워키 지역 사립 학교 입학 증가와 감소

가 학업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낮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입학 

수준을 가진 사립학교는 학생의 배경을 통제 변수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높은 

학교보다 폐교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지역 공립학교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리는 지역 학교의 입학 증가나 감소가 학업 성

취나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설득력이 있다. 공립학교 시스템은 수세기 동안 경쟁으로부터 격리되어 왔다. 

공립학교의 폐교는 학업 성과나 안전과 같은 객관적인 품질 지표와 무관하다. 예를 들어, 

학교 이사회는 학교 수준보다는 지역사회의 감정과 염려에 더 일희일비 할 수 있다. 

 

우리의 결과는 학교가 정부 관료로부터 더 자유로울 때 시장의 힘이 더 잘 활동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학교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론상의 이유로 정부보다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1. 학교는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2. 학교는 서비스의 요구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3. 학교는 지속적인 재정적 손실에 직면할 때 문을 닫아야 한다. 

 

폐교는 보통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주도되며, 이는 민간 부문에서 교육 수준에 대한 고

객의 인식에 기초한다. 

 

이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이 시장에서 이론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첫 연구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례와 증거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밀워키의 저소득층 가정들이 사교육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 선택의 자유는 높은 수준의 교육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보상을 제공하고, 객관적으로 수준 낮은 학교를 시장에서 방출

시킨다. 

 

반면에 공립 학교의 경우 이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버스 지사와 같은 반대파들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더 규제하기 전에, 교육 선택이 자유로울 때 가장 잘 기능한다는 증

거를 살펴봐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believe-it-or-not-markets-work- 

education 


